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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말까지 현황 / 출처 : KDI)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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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말까지 현황 / 출처 : KDI)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공항시설 13 2.02% 6,635 0.67% 510

교육시설 217 33.75% 93,719 9.52% 432

국방시설 71 11.04% 55,813 5.67% 786

도로 83 12.91% 414,844 42.12% 4,998

문화관광시설 39 6.07% 16,676 1.69% 428

복지시설 10 1.56% 2,343 0.24% 234

유통시설 6 0.93% 12,605 1.28% 2,101

정보통신시설 5 0.78% 3,398 0.34% 680

철도 14 2.18% 188,508 19.14% 13,465

항만 18 2.80% 69,282 7.03% 3,849

환경시설 167 25.97% 121,025 12.29% 725

총 합계 643 100.00% 984,849 100.0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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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방식

공영
방식

BTL방식 BTO방식
민영
방식

건설 국가(지자체) 공기업(예산지원) 민간자본 민간자본 민간자본

운영 국가(지자체) 공기업 국가/공기업위탁 민간기업 민간기업

유형 국도
상수도시설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학교
군병영숙소
문화예술관
하수관거 등

도로
철도
항만
수처리사업

민자발전(IPP)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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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등에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인프라시설 분야
(철도, 환경시설사업 등)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회피자적 성향 높음

(High-Risk High-Return 보다
Low-Risk Low-Return 선호)

주무관청의 높은 관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민자사업 모형 적용 필요

(몸에 맞는 옷을 입혀야 문제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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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성과조정형민자방식(BOA : Build-Operate-Adjust)

 최소사업운영비 정의 :

① 총민간투자비의 70%에 대한 원리금상환금
② 총민간투자비의 30%에 대한 이자(금융비용)
③ 관리운영비(제세공과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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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무적투자자 금융기관

주무관청

은행

사업시행자펀드(주식,대출)

SPC

채권투자자

브릿지금융기관

전략적투자자(건설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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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간투자법및시행령하에추진가능한가?



|19|

민간투자자의참여가활발하게이루어질것인가?

(Non-MRG BTO방식)
• 건설회사가 대부분의 지분투자
• 건설회사 자금보충에 의존
• 수요가 부족할 경우 파산위험 존재

(BTL방식)
• 비소구 프로젝트금융 가능
• 초기부터 재무적 투자자 참여
• 파산위험없음

(BOA방식)

• 건설기간중 재무적 투자자 출자 약60% 이상 참여 예상
• 비소구 프로젝트금융 가능
• 건설회사의 자금보충 약정이 요구되지 않음
• 요금인상으로 인한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바, 사업의 안정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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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간중전략적투자자의일정수준의지분참여가요구될가능성있음

손실발생가능영역/     
전략적 투자자 지분참여

재무적 투자자
지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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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방식과의자리매김은어떻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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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방식 BTO방식BOA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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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TO방식 BTL방식 BOA방식

사업종류 도시철도사업

물가상승률 연 3%

총민간투자비 5,500억원

세전실질사업수익률 5.90% - -

세전경상사업수익률 9.07% 4.0% 4.3%

협약상 요금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인상

주무관청 승인 하에 매 3년마다 공공요금 인상률 반영
하여 인상

실제 요금적용 현재 동일요금 1,050원 적용후 매3년 마다 100원 인상

재정지원 요금 미인상분 지원 시설사용료지급 매년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 지원

무상사용기간 30년

사업자 인센티브 - - 최소사업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총민간투자비 상환완료
후 잔여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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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TO 방식 BTL 방식 BOA 방식

수요 100% 실현
3,851
(1,179)

- 1,630(재정환수)
(- 996)

- 1,400(재정환수)
(- 480)

- 679(민간인센티브)

수요 85% 실현
3,273 또는 해지시지급금

(1,003 또는
해지시지급금현가)

1,687
(412)

1,392
(394)

(총민간투자비 621억추가상환)

수요 70% 실현
2,696 또는 해지시지급금

(826 또는
해지시지급금현가)

5,004
(1,819)

4,515
(1,595)

<방식별 재정지원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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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방식 실제수입과 재정지원금>

<운영수입 100%>

<운영수입 85%> <운영수입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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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 85%의 경우 BTL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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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 85%의 경우 BOA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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